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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청년들의 취업난이 장기화됨에 따라 다시 재입

학하는 만학도 대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1]. 2020년 입

학생 기준 전체 만학도는 28,452명(5.4%)이었으며[2],

보건·의약계열의 전문대학은 2006년 91,160명(11.1%)에

서 2020년 129,008명(20.7%)으로, 4년제 대학은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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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취업지원 경험의 의미와 구조가 무엇인지 탐색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D시와 K시 대학에 재학 중인 만학도 간호대학생 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수행하였으며, Colaizzi가

제안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4개의 주제, 8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참여

자들은 나이 등의 취업의 한계상황에 직면하면서도 취업조건의 부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취업을 준비

하고 있었다. 또한 만학도로서 가진 장점을 찾으며 취업의 의지를 다져나갔으며, 전문직 간호사가 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등의 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취업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주요어 : 만학도, 간호, 취업, 경험, 질적연구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deeply understand the employment support experience of mature nursing students. 
We interviewed 8 mature nursing students in universities in K and D, and analyzed the data through Colaizzi’s 
method which was one of the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It was composed of 4 themes and 8 
sub-themes. The participants were preparing for employment by making efforts to increase the conformity of 
employment conditions while facing limitations to employment such as age. In addition, they were making 
efforts to find employment by finding their strengths as mature students, strengthening their will to work, and 
building a foundation for becoming professional nurs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stitutional 
foundation and develop a programme to support the employment of mature nursing students, and carry out 
specific and empirical follow-up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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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19명(3.4%)에서 2020년 133,762명(6.8%)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3].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강화로 인

해 보건·의약 계열로의 입학생이 늘어나고 있으며[1],

특히 안정된 직장생활 보장과 함께 사회적으로 간호의

전문성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서 간호학과 만학도는 꾸

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3].

만학도란 대학 진학의 적령기가 지났다고 생각되는

25세 이상의 성인 학습자를 의미하며[4], 대부분 대학

입학전형자격 기준으로는 25세, 30세 이상의 연령 조건

을 적용하고 있다[5]. 그러나 상대적으로 많은 나이와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만학도들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

하여 대학생활이나 취업지원 시스템을 갖춘 대학은 매

우 부족하다[6].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일반 대학생

들을 중심으로는 취업상담센터, 학생상담센터 등에서

학업이나 대학생활, 취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

를 실시하고 있지만 만학도나 편입생 등의 소수 학생들

의 욕구까지는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7]. 또한 만

학도들은 학우나 교수로부터 학교생활에서 불편한 존

재로써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취업지원시에도 많은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8].

이와 같이 간호학과는 타 학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률로 인하여 간호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늘고는 있지만[9], 취업 후 이직률 역시 높은 현실 상황

을 고려해볼 때 간호대학생들이 취업에 대해 충분히 탐

색하고 준비하여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10]. 따

라서 만학도 간호대학생들이 취업을 준비하고 경험하

는 어려움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취업지원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

할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간

호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파악하는 양적연구[11,12]들이 있었다. 간호대학생의 취

업준비행동을 연구한 Hwang과 Cha[11]는 간호대학생

들은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과 취업준비행동을 강

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진로선택

경험을 질적연구한 Kim과 Kim[13]의 연구에서 자신의

진로에 있어 깊이 있는 탐색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였

다. 간호대학생의 취업준비경험을 질적연구한 Hong과

Lee[14]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이 취업을 준비하며 경

험하는 긍정적 부정적 경험이 무엇인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취업지원에 관한 연구들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만학도 간호대학

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대학생활 적응

[15]이나 대학생활 경험[1,16,17]에 관한 질적연구가 많

았다. 특히 만학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지원경

험을 연구한 질적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취업적응 경험[18]에 관한 연구는 한 편

있었다. 하지만 이는 취업이 이루어진 후 직업적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본 연구와 같이 취업을 앞둔 만학

도 간호대학생이 취업지원을 하면서 어떠한 경험을 하

는지를 이해하고 적절한 전략을 구상하기에는 충분하

지 않다. 이러한 탐색을 위해서는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취업 자체보다 만학도로서 현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

는 취업지원 경험에 초점을 두고 보다 풍부하고 심층적

인 의미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를 적용하여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취업지원과 관련된 경험을 이해하고, 구

체적이며 포괄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즉 만학도 간호

대학생의 취업지원 경험의 의미와 구조를 발견하고 요

구도를 파악하여,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취업지원과 관

련하여 효과적인 방안 마련의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취업지원 경험을 이

들의 관점에서 심층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

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연구문제는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취업지원 경험의 의미와 구조는 무엇인

가?”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Colaizzi [19]가 제안한 현상학적 연구방법

을 이용하여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취업지원 경험의 의

미 및 본질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현상학적 질적연구는

참여자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고, 그 경험의 본

질적인 구성요소를 파악하여 기술하므로 경험의 본질

을 탐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20]. 특히, Colaizzi

[19]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은 개인의 속성보다는 참여자

전원의 공통적인 속성을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두고 있

으므로,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취업지원 경험을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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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가장 부합한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G시와 D시에 소재한 각 1개 대

학의 4학년 만학도 남, 여 간호대학생 중 병원 취업지

원 경험이 있는 자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학생들이다. 구체적으로 만

학도 학생은 각 학교의 만학도 입학규정을 기준하여 선

정하였다(*K대-만 25세 이상, Y대-만 26세 이상). 참여

자는 총 8명으로 성별로는 여학생 6명, 남학생 2명이었

다.

3.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22년 11월 1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총

8명의 참여자가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참여자

별 면담 횟수는 1회 2명, 2회 6명이었다. 1회 면담 시

시간은 40분에서 1시간 10분 정도로 평균 5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연구자는 면담 시 참여자가 자유롭게 자신

들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며 반구조적

인 질문형식을 사용하였다. 면담의 주요 질문 내용은

“만학도 간호대학생으로서 취업과 관련된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세요”이었다. 구체적인 질문으로는 “취업기관

을 준비 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취

업지원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취업기

관을 선택에 있어서 영향을 준 것은 무엇인가요?”, “ 취

업기관 지원 경험을 통해 변화된 것이나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요?”등이었다.

4. 자료 분석

자료분석은 자료수집과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반복적

인 순환과정을 거쳤다. 만학도 간호대학생들의 취업지

원 경험의 의미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Colaizzi [19]

가 제시한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석

하였다. 먼저 각 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한 전체적인 의

미를 추출하기 위하여 녹음된 면담 내용을 경청하면서

필사한 후, 필사본을 반복적으로 읽었다. 각 참여자별로

취업지원 경험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해 전체적인 모습

과 흐름을 확인하였다. 그 중에서 연구 대상자의 진술

에서 반복되는 진술을 중심으로 중요한 단어, 구 문장,

단락 등의 의미를 분석하면서 의미단위를 찾아 참여자

경험의 본질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되는 주요 진술을

도출하였다. 참여자의 취업지원 경험에 대한 본질적 의

미를 도출하기 위하여 연구 대상자의 구체적인 언어를

과학적인 언어로 변형시키기 위해 의미 있는 진술을 좀

더 일반적인 형태로 재진술하고, 의미 있는 진술과 재

진술로부터 숨겨진 의미를 한 단계 더 추상적으로 진술

하였다. 만학도 취업지원 경험과 관련하여 도출된 의미

들 중 주제 모음별로 범주를 조직하기 위하여 유사한

것들을 통합하고 분류하면서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를

묶어 주제 모음을 조직하였고, 주제를 중심으로 주제모

음들이 나타내는 현상을 완전하게 기술하였다. 마지막

으로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취업지원 경험을 범주, 주제

모음, 주제로 진술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에게 발견된 본

질적인 구조의 타당성을 현상학적 연구에 풍부한 경험

이 있는 간호대학 교수 2인에게 확인하였다.

5. 연구의 엄격성 확보

본 연구는 Guba와 Lincoln [21]이 제시한 신빙성

(credibility), 전이성(transferability), 신뢰성

(dependability), 확증성(confirmability)을 기준으로 연

구의 엄격성과 확실성을 확보하였다.

연구의 신빙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는 대학원 과정

에서 질적 연구 과목을 수강하였다. 그리고 간호 교육

경험이 풍부하고 질적 연구 경험이 많은 간호학 교수와

주기적으로 교류하면서 본 연구의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와

면담이 끝난 후에도 연구 대상 현상의 의미를 정확하게

추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전화 교류를 하였다. 연구의

전이성 확보를 위하여 첫 번째 연구 참여자와 공유하고

동의를 구하여 첫 번째 인터뷰 내용 및 자료 분석의 결

과를 다른 연구 참여자에게 재확인함으로 현상에 대한

방향성을 확인하였다. 연구 과정의 기록들을 감사 가능

하게 남겨 놓아 연구의 엄격성과 확실성을 확보하였으

며, 원 자료를 남겨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연구

의 확증성 확보를 위하여 자료 수집과 분석 과정을 질

적 연구 경험이 있는 간호학 교수 2명에게 고찰을 받았

다.

Ⅲ. 연구결과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취업지원 경험을 심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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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기 위해 참여자의 면담자료로부터 의미 있는 진

술을 반복적으로 읽고 내용을 분석하여, 4개의 주제, 8

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도출된 주제는 ‘한계상황

분석하기’, ‘취업조건의 부합성 높혀가기’, ‘간호사가 되

기 위한 첫 발 내딛기’,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토대 구

축하기’이었다(Table 1). 이를 바탕으로 만학도 간호대

학생의 취업지원경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한계상황 분석하기

참여자들은 취업준비과정에서 이전에는 심각하게 인

식하지 못했던 취업에 제약되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

고. 이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개인적인 문제

이기 때문에 취업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었다. 이

러한 상황에서 우선 이들은 취업에 제한이 되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병원 취업 합격에 중점을 두고 자신의

원하는 병원을 선택하기보다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하

여 병원을 선택을 해야 할지 탐색하였다.

1) 타협하기 힘든 현실상황을 알아감

간호학과 입학 때부터 일반전형 학생들에 비해 참여

자들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학업적인 부분의 어려움이

나 나이 어린 친구들과의 학교생활이 힘들지 않을까 하

는 우려는 있었다. 현재 만 4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간

호학과 만학도 학생으로 반복되는 시험, 실습의 과정을

거치며 힘든 고비를 거의 다 넘겼다 생각했는데, 취업

지원 과정에서 이전까지는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나이가 이렇게 큰 취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

을 깨달으면서, 이는 노력해서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

을 직면하고 있었다.

취업을 하려고 하니 성적이 문제가 아니고 나이가

문제가 되는 걸 느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아니고 현실이라는 생각을 하고 나이 때문에 많이 망설

이고 좀 좌절했던 것 같아요. 1차 서류에서는 다 통과

하는데 면접 보러 가면 면접관들 첫 번째 말이 다 나이

가 많은데 대단하다 하면서 최종 탈락이더라구요.(참여

자 7)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은 가정을 돌보며 학업을 병행

하기도 했고, 취업준비도 마찬가지였다. 간호사가 되고

싶은 것은 개인적인 욕심 뿐 아니라 가족들을 위한 선

택이기도 했지만, 현실적으로 주변상황으로 인해 취업

에 몰두할 여건이 안되다 보니 계속해서 취업실패를 경

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자들은 극복할 수

없는 개인적인 상황을 답답해하며 취업에 좌절을 겪으

면서 몸소 실감하고 있었다.

나 혼자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공부를 한건 아니었

기에 식구들도 챙기며 하다 보니 온전히 몰두하지는 못

했어요. 취업을 준비할 때에도 애들, 남편, 친정, 시댁

등 집안 행사를 내팽겨 칠순 없더라구요. 어쩔 수 없이

애들, 남편, 친정, 시댁 등 집안 사정을 중심으로 하면

서 취업을 준비했는데 아무래도 부족했는지 결과가 원

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구요.(참여자1)

2) 차선의 취업조건을 고려해봄

참여자들은 여러번 취업실패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병원에 취업이 어려운 현실적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고,

나이가 많은 것이 취업지원 시 취약점으로 작용하는 것

을 취업실패를 통해 직접적으로 경험하기도 했다. 또한

취업을 하더라도 간호사로 일하는 것이 힘들고 적응하

기 어렵다는 것을 실습을 통해 체감하였기 때문에 현실

적인 취업 상황과 간호사로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는 조

건을 고려하여 가족이 있는 집 근처 병원, 친구나 선배

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 취업하여 주변 지지체계를 통

표 1.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취업지원 경험의 주제, 하위주제
Table 1. Categories, Theme Clusters on the Employment
Support Experience of Mature Nursing Students

Categories Theme Clusters

Analyzing marginal
situations

- Knowing the reality that's
hard to compromise
- Considering the second best
employment conditions

Increasing the conformity
of employment conditions

- various effort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 Collect employment information
through various channels

The first step toward
becoming a nurse

- Find your strengths and
resolve to be strong
- Getting a job is not the end
but the beginning

Building a foundation as a
professional nurse

- Achieve internal growth
through job support
- Drawing another area of
expertise as a n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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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간호사 생활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하였다.

실습할 때 보니 간호사로 일하는게 힘들어 보였고,

선배들도 일하는게 힘들다고 하셔서..저는 제가 오래 잘

버틸 수 있게 우선은 친구나 선배가 있는 곳으로 선택

했어요. 동기들 보니 집 가까운 곳을 선택하거나 친한

선배가 있거나 그런 조건들도 보더라구요. 저는 oo병원

에 지원하면서 친한 선배가 거기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참여자 4)

아울러 참여자들은 늦게 사회생활을 시작한 만큼 경

제적으로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도 중

요하게 생각하였다. 일부 참여자는 집에서 거리가 꽤

먼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높은 병원을 선택하기

도 했다. 4년 동안 학교를 다니느라 경제적인 부분은

살피기 어려웠던 터라, 다른 취업조건들 보다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는 조건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 이처럼 참여자들의 취업지원 상황에 대한 인식

은 단지 현재 문제 상황에 대한 직시 뿐 아니라 차후

미래를 이어나가는 삶의 경험이었다.

내일 또 면접이 있는데 ooo병원이라고. 좀 시골에

있어서 그런지 연봉을 5000만원 정도 준다고 해서 어차

피 좋은 병원도 못 가는데 돈을 중요하게 봤어요. 어떤

곳은 면접 때 저를 좋게 보셨는지 꼭 같이 일하자고 먼

저 말씀해주시고 연봉도 종합병원보다 높더라구요. 4년

동안이나 학교를 다니다보니 현실적으로 돈도 좀 필요

하고..그래서 연봉이 높은 병원을 선택하는 것도 고려중

이에요.(참여자8)

2. 취업조건의 부합성 높혀가기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취업이라는 관문을 넘기 위하

여 취업에 맞도록 여러 가지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었

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먼저 자

신이 원하는 것을 찾았다. 젊은 동기들과 비교하며 취

업에 뒤처지지 않도록 준비하였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원하는 취업을 얻기 위해 노력하였다. 취업을 위해 여

러 방향으로 자료를 얻었다. 졸업간담회, 취업설명회,

선배 등에게는 정서적 지지를 얻었으며, 이를 통해 취

업이라는 기틀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였다. 취업이 되도

록 원하는 곳보다 가능성이 높은 병원을 선택하기도 하

였고, 다른 학교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

참여자들은 만학도로 졸업 후나 자신이 원하는 방향

을 알기 때문에 입학부터 미리 성적이나 토익 점수 등

차근차근 하나씩 챙겨나갔다. 이를 위하여 스터디나 소

모임 등을 통하여 준비하거나 봉사를 통하여 간호사로

일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스스로를 이끌고 있었

다. 참여자들은 취업은 어렵지만 특히 만학도 라는 것

때문에 미리 짐작하여 여러 곳을 지원하거나 경쟁률이

낮은 곳에 지원을 하거나 불합격을 대비하여 성적보다

낮은 곳에 지원하여 합격하도록 애썼다고 한다. 만학도

들은 취업을 위해 입학부터 성적을 관리하고 토익 시험

을 준비하거나 봉사 등으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나이라는 문턱에 대한

걱정이 앞서 더 열심히 취업을 준비하였다.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과 같이 취업을 하면 경쟁에

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토익도 준비하면서 4년

내내 제 자신을 옥죄듯이 쉴 틈 없이 취업 조건에 도움

이 되는 공부를 했습니다. 또 저는 나이가 많다보니 입

학하면서 취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 봉사를 시작했습니

다. 00보건소에서 상담 전화 하는 일이었는데 노인이나

다문화 가정 분들이 의사소통이 어려운데 제가 그런 의

사소통을 좀 잘 끌어내려고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노력

했고, 결과적으로 취업은 물론이고 간호사로 일하는데

도 도움이 될 것 같더라구요.(참여자3)

만학도들은 취업지원 준비 과정에서 원하는 병원보

다는 조건이 맞는 병원을 선택하였다. 만학도라는 문턱

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계선을 미리 그어놓아 불합격을

줄이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취업이 되기 위하여 자신

을 뽑아줄 수 있는 병원으로만 또는 가능성이 높은 곳

으로만 지원하여 합격을 얻기 위한 애쓰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저는 취업 지원 할 병원을 선택할 때 대학병원은

어차피 안될 것 같더라구요... 합격 가능성이 있는 곳이

어딜지 병원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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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성적으로 좀 아깝긴 했지만 최종적으로 준종합병원

들만 지원했어요.(참여자 8)

2) 다양한 경로를 통해 취업정보를 수집함

참여자들은 늦은 나이지만 또 다른 미래를 위해 대

학을 입학하였다. 교내 온라인(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얻어지는 정보들을 서로 나누어 취업준비 시간을 헛되

이 하지 않거나 면접 후기를 통하여 실수를 줄이도록

하였다. 온라인을 통한 취업에 대한 정보를 찾거나 알

게 되는 내용이 면접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힘든 취업

이라는 길이지만 주변인인 졸업한 선배와의 만남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내용을 알 수 있어서 도움을 받았

다. 동기에게는 취업과 연결되는 서류(자기소개서)를

쓰는데 방법에 대한 지도해줄 선배도 소개 받았다.

제가 지원하려는 병원에 저희 학교 만학도 선배

한 분 계시고 그분한테 많이 물어봐서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학교 1년 먼저 간 친구 있거든요. 그 친구한테

물어보고 나이가 많아도 받아주는 병원 정보를 듣고 도

움이 됐던 것 같아요(.참여자8)

취업을 위해 온라인을 통하여 여러 방향으로 자료를

얻었다. 간호사 취업 온라인 카페, 취업준비 오픈 채팅

방, 병원 홈페이지 등으로 통하여 정보적 지지를 얻는

것을 통해 취업이라는 기틀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통해 면접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얻기도 하였다.

나이 많은 간호학생들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서 정

보를 공유하고, 그곳에서 병원에서 중요하게 보는 조건

중 특히 나이를 많이 본다던지 그런 병원을 미리 알게

되어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서로 면접 후

기도 공유해서 면접 때 유의사항이나 옷차림을 미리 알

고 준비할 수 있어 실수를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7)

3. 간호사가 되기 위한 첫 발 내딛기

참여자들은 간호사가 되기 위해 첫 시작인 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취업지원을 통해 병원 간호

사로서의 출발을 위하여 참여자들은 간호사가 되고자

노력했던 초심을 되새기며 취업준비에 많은 노력을 쏟

고 있었다. 특히 많은 참여자들은 취업지원을 통해 만

학도라는 한계상황에 부딛혀 좌절감을 경험했지만, 일

부 참여자들은 만학도의 강점 또한 찾을 수 있었다고

하였다. 한편 취업이 확정된 참여자들은 취업 합격의

기쁨을 느끼는 것도 잠시, 남아있는 국가고시 걱정과

스트레스 때문에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취업 후

만학도 신규간호사로서 임상에서의 적응 부담감도 함

께 느끼고 있었다.

1) 나만의 강점을 찾고 의지를 다짐

참여자들은 간호사가 되기 위한 첫 관문인 병원 취

업을 준비하면서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지만 그때

마다 굳은 의지를 다지는 모습을 보였다. 만학도의 한

계로 인해 수차례 취업지원을 했지만 실패하거나 포기

하는 상황에 닥쳤을 때, 참여자들은 늦은 나이에 간호

사가 되기 위해 간호학과에 입학했을 때의 간절했던 마

음을 상기시키면서 또 다시 취업에 도전하고 있었다.

저는 학교 오기 전에 간호사는 아니지만 병원 생

활을 해봤어서.. 나는 간호대학을 가서 꼭 간호사가 되

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고민

많이 하고 결심하고 왔고.. 사실 이번 취업준비하면서

좀 나이 때문에 상처 받은건 많지만, 일단 이제 조금만

견디면 간호사가 되니까 끝까지 해야죠.. 그런데 안 그

렬려고 하는데 공부도 취업도 생각보다 너무 힘드니까..

자꾸 눈물이나네요 슬퍼요(계속 눈물을 흘림).(참여자 1)

하지만 일부 참여자들은 만학도라는 한계 상황을 겪

으면서 또 반대로 만학도의 강점도 찾았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학교생활에서도 궁금한 점은 서슴없이 교

수에게 질문하며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였고, 특히 대

부분의 현역 학생들이 두려워하는 임상실습시에도 참

여자들은 연륜 있게 유연한 자세로 임상실습을 하였다.

참여자들은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만학도의 장점을 찾음으로써 간호사가 되기 위한 노력

들을 하고 있었다.

저희가 젊은 애들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노하우라

든지 연륜이 좀 그래도 많은 편이다보니까.. 사실 수업

때나 임상실습 나가서도 우리가 이해력은 조금 떨어지

지만.. 근데 그나마 실습 나가서 실수를 하더라도 크게

당황하지 않고 애들보다는 조금 유연하게 넘길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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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대처 같은건 강하더라고요.(참여자 7)

2) 취업은 끝이 아닌 시작

취업지원에 성공한 참여자들은 합격의 기쁨과 취업

확정이 되었다는 안도감을 잠시나마 느꼈지만, 국가고

시에 떨어져서 취업을 못하게 되지는 않을까하는 또 다

른 걱정을 하고 있었다. 결국 이들은 취업 성공이나 실

패 보다는 현재 눈앞의 국가고시를 먼저 생각하고 있었

으며, 일부 취업에 실패한 참여자들은 국가고시에 합격

한 그 뒤에 취업을 재지원 하겠다고 하였다. 취업지원

에 실패한 참여자들은 더 이상의 취업준비로 인해서 공

부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지금은 취업보다는 국가고

시를 먼저 준비하겠다는 것이었다.

가장 걱정되는 게 취업이었는데 막상 되고 나니

까.. 이제 또 국시가 걱정이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

지요..(한숨) 그래두 취업은 됐으니 일단 마음 편해요.

근데 또 다른 걱정되는 건 국시 떨어지면 취업도 못하

게 되는 거니까 그럼 창피하기도 하고 그럼 어쩌지 이

런 걱정이 들더라구요.. 한 고개 넘고 나니 또 걱정입니

다.(참여자 2)

한편 취업 후 신규간호사로 자신이 임상에서 잘 적

응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불안감이 밀려오면서 취업이

모든 것을 해결해준 것이 아니라, 취업은 간호사가 되

기 위한 출발점일 뿐 신규간호사로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고민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취업 후

간호사 생활을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 걱정을 하였다.

특히 참여자들은 간호사로서 임상에 첫발을 내딛었을

때 본인이 조직에서 불편한 존재가 되지 않을까 신규간

호사로서의 두려움과 함께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저는 취업이 확정되고 나니까 제일 먼저는.. 그 마

음의 안정감이라고 해야 되나, 안정감이 생긴 것 같습

니다. 이제 나는 취업을 했으니까 하는 안정감과 동시

에 신규간호사가 될 것이라는 약간의 불안감과 기대감

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일 걱정은 나이

많은 신규를 탐탁치 않아 할까봐.. 태우거나 눈치 줄까

봐 그런 걱정도 사실 많이 되고요.(참여자 4)

4.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토대 구축하기

참여자들은 원하는 병원에 취업지원했지만 불합격이

라는 아쉬운 결과에 좌절감도 많이 느꼈지만 한편 스스

로 한 단계 성장했음을 느꼈다고 하였다. 취업지원을

통해 참여자들은 실패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

험들로 인해 한층 성숙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인식하였

다. 또한 원하는 곳에 취업성공을 한 참여자들은 간호

사로서의 그들의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었다. 특히 간호

학과에 입학하기 전 만학도들만이 가지고 있는 사회 경

력은 전문직 간호사로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을 가능하

게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1) 취업지원을 통해 내적 성장을 이뤄감

참여자들은 만학도의 한계점으로 인해 계속해서 취

업에 도전했지만 수차례 반복되는 불합격 소식을 들을

때마다 좌절감으로 힘들어 하였다. 하지만 이를 통해

참여자들 스스로가 이 실패를 밑거름 삼아 전문직 간호

사가 되기 위한 첫도약일뿐 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참여자들은 계속해서 좌절감에 빠져있기 보

다는 빨리 마음을 다잡고 다음 기회를 준비해나가는 연

륜 있는 모습을 보였다.

서류 탈락할 때까지는 제 병원이 아니었나 싶어서

그냥 괜찮았었는데 근데 최종 면접도 하고 와서 떨어지

니까 그게 조금 아무래도 그게 좀 충격이 좀 많이 컸었

고.. 그렇게 세 번 네 번 떨어지다 보니까 그에 대한 자

존감이 너무 떨어졌었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내 병원

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있었는데

그래도 여기서 내가 포기하기 너무 아깝고 뭐라도 안

해보면 지금 이 시간이 너무 후회할 것 같아서 뭐라도

해보자고 해서 다른 면접이라도 준비했더니 그래도 붙

은 곳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배들에게 해주

고 싶은 말이 있다면 떨어지면 그냥 내 병원이 아닌 것

처럼 생각하고 다른 곳에 미리 멘탈 잡고 준비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조언하고 싶습니다.(참여자 2)

참여자들은 취업지원을 하면서 본인의 대학생활 4년

을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만학도로서 4

년 동안 스스로에게 최선을 다했으며 힘든 취업준비,

면접의 과정을 거치면서 좌절과 자존감이 저하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취업성공을 통해 성취감을 얻고 사

회인으로 나아가는 성숙하는 과정을 경험하였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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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전 변화가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병원 면접 보면

서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지만 붙은 거 보면서도 붙은

성취감과 또 자존감이 올라가는 느낌 경험치가 좀 많이

올라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고 이제 내가 진짜 사회

초년생이고 이제 사회인이구나 이제 그런 느낌을 좀 많

이 받았어요.(참여자 1)

2) 간호사로서 또 다른 전문분야를 그려감

간호사로 일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가 많지만, 참여

자들은 임상경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참여자

들 모두 취업기관이 병원이었고, 임상경력을 어느 정도

쌓는 것이 간호사로 당연한 절차로 생각하였다. 간호사

의 역할은 다양하지만, 임상간호사의 역할을 매우 중요

하게 인식하며, 이는 이직 시에도 임상경력을 취업조건

으로 요구하거나 취업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렇듯 참여자들은 일반학생들보다 늦게 간

호사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일할 때 더 힘들지는 않을

까 두렵기는 하지만, 간호사로서 성장하기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하고 헤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먼저 임상경력을 쌓으려구요. 그래도 이직을 해도

조건이 실무경력 3년 이상을 보통 기본으로 보잖아요.

늦게 시작해서 힘은 더 들겠지만 다양한 케이스를 접하

면서 차근히 연차를 쌓아가고 싶어요. 주변에 보면 신

규간호사 생활이 힘들어서 초반에 그만두는 분들도 꽤

많던데... 걱정도 되지만 나중에 책임간호사나 수간호사

까지 가려면 그런 힘든 단계도 거쳐가야 한다고 마음먹

고 있어요.(참여자 1)

참여자들은 취업지원과정에서 이미 임상간호 뿐 아

니라 다양한 전문 분야의 간호사로 미래에 펼쳐나갈 진

로를 계획하며, 전문분야의 간호사로 성장하는데 미리

경험한 사회적 경험이 장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

고 있었다. 일부 참여자는 취업병원 선택 시부터 미래

자신의 전문 영역을 염두하고 병원을 선택하기도 하였

다. 그리고 간호사로서 임상경력을 기반으로 이전 사회

생활을 활용하여 전문분야 간호사로 뻗어나갈 수 있기

를 희망하였다.

제가 000, 0000에서도 일을 하면서 교육, 서비스직

에 경력이 좀 있다 보니, 모성 관련하여 산후조리원이

나 관련한 교육하는 쪽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취

업을 여성전문병원으로 정하기도 했구요. 임상생활을

좀 하다가 간호사로서 제가 이전 사회경력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참여자 7)

Ⅳ. 논의

본 연구는 만학도 간호대학생들이 취업을 준비하고

지원하면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의미와 구조를 파악

하기 위해 Colaizzi [19]의 현상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였

다. 만학도 간호대학생들이 취업을 준비하면서 경험한

내용들을 통해, 효과적인 취업 준비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취업준비를 경험한 만학도 간

호대학생에게 면담을 통해 수집된 질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4개의 주제, 8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본 연

구 결과 만학도 간호대학생들은 취업을 준비하고 지원

하면서 나이 등에 대한 여러 한계상황이 있었지만, 성

적이나 취업에 필요한 기준을 맞추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었다. 또한 취업 준비를 하면서 불합격이라는 쓴 고

비를 맞보기도 하였지만, 스스로를 다독이며 만학도로

서의 강점을 찾고 전문직 간호사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계상황 분석하기’는 ‘타협하기 힘든 현실상황을 알

아감’, ‘차선의 취업조건을 고려해봄’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간호대학생들이 학업이나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여 전문직으로

서의 발돋움의 결과를 확인한 Lim과 Cho[22]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Kim과 Lee[23]의 연구에서

는 기대와 다른 직장의 현실, 남자 간호사로서 한계를

느낌, 간호사는 보험과 같은 차선의 선택이라는 연구

결과와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취업준비 중 발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

그램이 필요하며, 특히 만학도들이 취업을 준비하면서

겪은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취업조건의 부합성 높혀가기’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

한 여러 노력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취업정보를 수집

함’으로 구성되었다. Kim과 Lee[23]의 연구에서 ‘안정적

인 내 자리 찾기’의 유형분석으로 만족유형, 갈망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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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유형, 혼란유형 중에서 급여가 높은 직장임에도 불

구하고 현재보다 급여가 높고, 안정적이며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원하는 갈망유형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여

러 노력들의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Lee와 Ahn[8]의 연

구에서는 만학도의 대학생활 경험을 자기실현형, 전문

성 향상형, 대학생활 만족형으로 분류였다. 대학생활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진로를 개척하

는 자기실현형 유형과 대학생활을 통해 자신의 전문성

을 신장하여 직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유형은

본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계상황 극복을 위한 심리적지지 체계마련과 정확한

취업 정보제공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지

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사가 되기 위한 첫발 내딛기‘는 ’나만의 강점을

찾고 의지를 다짐‘, ’취업은 끝이 아닌 시작‘으로 구성되

었다. Kim과 Lee[23]의 연구에서 자신의 장점을 파악하

여 동료 간호사들이 해결하기 힘들어하는 문제를 해결

하고 보완하려고 노력하는 남자 간호사의 장점 드러내

기,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극복해 내며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기와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Hwang과

Lee[24]의 신규간호사의 극복력 경험에 대한 연구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기 개발하기 주제와도 유

사하다. 즉, 스스로를 다독이며 자기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자기이해와 관련한 프로그램이나 교육 등이 취

업지원 전 학교에서나 취업 후 직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

‘전문직 간호사로의 토대 구축하기’는 ‘취업지원을 통

해 내적 성장을 이뤄감’, ‘간호사로서 또 다른 전문분야

를 그려감’으로 구성되었다. Cho, Kim과 Sok[3]의 만학

도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경험 연구에서 ‘그래도 희망

은 꽃핌’과 유사하며, Kim과 Lee[23]의 연구에서 남자

간호사로서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실력을 쌓

으며 기다리다가 현재의 자리보다 좋은 자리가 나타난

다면 이동하겠다는 연구결과와도 유사하였다. 본 연구

의 만학도 간호대학생들은 만학도로서 다양한 사회생

활을 밑바탕으로 자신만의 간호사를 그려볼 수 있는 힘

을 가지고 있었으며, 다각적 방향으로 미래를 모색할

수 있는 강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끊임없는 교육의

기회는 내적성장에 도움이 되고 또 다른 분야의 발판이

되므로 간호와 관련 있는 모든 기관들은 서로 연계하여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인재 개발

및 전문직 간호사 양성에 힘쓰도록 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취업

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며, 이들

을 위한 각 대학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여겨진

다. 따라서 각 대학에서는 신입생 유치에만 관심을 기

울일 것이 아니라, 만학도 대학생이 매년 늘어나고 있

는 현실 상황을 고려하여 만학도 대학생들을 위한 취업

지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만학도 간호대학생

의 취업은 학생 개인의 취업문제로서 끝나서는 안 되며

대학과 학생이 같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는 인식개선

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만학도 간호대학생들의 취업은

대학의 취업률 향상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며, 궁극적으

로 이들이 전문직 간호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본다. 또한 참여자들은 추후 임상

에 나갔을 때 신규간호사로서 적응의 어려움을 예상하

고 있었으므로 각 병원에서는 획일적인 신규간호사 교

육프로그램이 아닌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등이 필요

할 것으로 여겨진다.

Ⅴ. 결론

본 연구는 Colaizzi [19]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

하여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취업지원과 관련된 경험에

관한 의미와 구조를 확인함으로써 만학도 간호대학생

의 취업지원을 돕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취업지원과 관련된 경험

들은 ‘한계상황 분석하기’, ‘취업조건의 부합성 높혀가

기’, ‘간호사가 되기 위한 첫 발 내딛기’, ‘전문직 간호사

로서의 토대 구축하기’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참여자

들은 나이 등의 한계상황에 직면하면서도 취업조건의

부합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며 취업을 준

비를 하고 있었다. 또한 만학도로서 가진 장점을 찾으

며 취업을 위해 굳은 의지를 다져나갔으며, 전문직 간

호사가 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등의 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증가하는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취업지원

경험을 이들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심층적으로 파악함

으로써 이들의 효과적인 취업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취업지원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에 지침을 제공한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토대로 만학도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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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취업지원과 관련된 경험을 구체적이고 실증

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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